
 

 

 

 

 

 © 201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한국영양학회지(Korean J Nutr)   2010; 43(6): 607 ~ 619
DOI 10.4163/kjn.2010.43.6.607 

 

고등학교 3학년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식행동 분석* 
 

정  혜  경1·이  해  영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1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2 

 
The Concepts of Weight Control and Dietary Behavior in High School Seniors* 

 
Chung, Hye-Kyung1·Lee, Hae-Young2§

 
1Department of Nutrition Services,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135-720, Korea  
2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angji University, Wonju 220-70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cepts of body image, weight control and food behavior in 520 Korean 
high school senior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body 
image, concern of weight control,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the first time to try weight control, plan for weight control, 
reasons of weight control and food behaviors related with weight control. Anthropometric parameters such as weight and 
height were measured. Finally, data from 497 high school senior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any subjects had misperceptions. Among the subjec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fat’, 57.8% were normal 
weight and 0.5% underweight. Among the subjec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thin’, 59.5% were normal weight, 
0.9% overweight and 0.9% obese. Girls were more concerned about weight control than boys (4.20 vs. 3.66). Weight 
loss had been experienced by 61.5% of the subjects and weight gain by 12.8%. First weight control was attempted by 
71.3% of the subject at high school and by 28.7% at middle school. The majority of subjects planned for weight control 
before their freshman year. The boys choose ‘health’ as the primary reason for weight control, whereas the girls chose 
‘good appearance’. The total score of food behavior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BMI. Overweight and obese 
subjects had more desirable food behaviors than normal weight and underweight subjects (24.00, 24.06 vs. 21.92, 21.52). 
However, total scores of food behaviors showed no variation according to sex, weight control attempt and body image. 
In conclusion, the high school seniors had misconceptions about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They were exposed to 
a high risk of inappropriate weight control and food behaviors. Therefore, proper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for high school seniors to prevent nutrition problems related to weight control and to maintain desirable 
food behaviors. (Korean J Nutr 2010; 43(6): 607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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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으로 매우 활발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기의 정상

적인 성장과 발육은 성인기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1,2) 이 시기에는 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 성별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고 성별 신체조성의 차이가 발생된다. 일부 

연구는 청소년기 신체 조성이 성인기의 신체 조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보고하였으며,3) 성별 신체조성의 차

이가 성인기 성별에 따른 질환 차이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4,5) 또한 청소년기 최대 골질량 (peak bone mass)은 

성인 이후의 골밀도 등 골질환과 관련성을 가진다.6) 

청소년기 영양이 성인기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매우 중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7) 청소년기에는 비만과 저체중

이라는 상반된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양립하고 있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급증하였다. 2005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5~19세의 비만율이 남자 13.9%, 

여자 13.5%로 보고되었고,8) 이는 비슷한 시기의 미국 소

아청소년 비만율 14~17%와 비교할 때9) 우리나라 소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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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만율은 미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실정이다. 

2008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만 2~18세 

비만율이 남자 13.7%, 여자 7.5%였으며 남자의 경우 여자

보다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소아청소년기 비

만은 성인비만에 비해 의학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가

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높은 소아 비만율은 심각한 국민건

강 및 보건 상의 문제점을 시사해 준다. 소아청소년기에 체

중과다 또는 비만이면 성인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3,11) 

비만 합병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더욱 

이른 시기에 발병되므로12-14) 소아청소년기 비만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비만의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역

효과로 또 다른 청소년기 영양 문제가 파생되었다. 마른 체

형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가 일반화되고, 이러한 

현상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지배적인 영향

을 미쳤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중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지니게 되었고, 체중에 대한 불만족으로 무분별한 체

중조절 및 잦은 다이어트를 시도함에 따라 오히려 영양결

핍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15-17)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

의 무리한 체중조절은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골다공증, 빈

혈, 어지럼증 등을 초래하며 심한 경우 식욕부진 및 폭식 

등 섭식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18) 또한 청소년기의 비만

이 의학적 문제 뿐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본인 체

형에 대한 열등감, 대인관계 장애,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

외감 등 사회정신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19) 

청소년기에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중을 과다

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 또한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체중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체중조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무분별한 체중조

절, 이에 따른 영양적 문제는 청소년기 뿐 아니라 대학생

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고등

학교와 대학교 시기는 체중조절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등학교 시기는 입시에 따

른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부모 및 학교의 통제를 받으며 비

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부모 및 학교

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기숙사 및 자취 생활을 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생활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및 

과다한 음주 등 식생활 불균형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된

다.21) 최근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체형 인식 및 관련 태도

를 15~19세와 20~24세, 25~29세로 세분화하여 평가한 

결과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22) 그러나 이제까

지의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식행동에 대한 국내 연

구는 고등학생23-26)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생17,27,28)을 대상

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연구한 자료

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 및 식

행동이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로의 전환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형 

인식과 관련 식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

며, 이는 대학교 진학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체중조절과 

관련된 영양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조기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시를 마친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체중조절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식행동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서 청년기로의 환경적 전환 시기

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식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영양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8개교 3학

년 남녀 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에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총 497부 (95.6%)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을 조사하고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다. 체중과 신장은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

서 전자저울과 신장계측기를 이용하여 체중은 0.1 kg, 신

장은 0.1 cm까지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체중과 신장을 이용

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체중 (kg)/ 

[신장 (m)]2으로 계산하였다. BMI에 따른 비만도의 분류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Asia-Pacific) 대상으로 권고되는 

2000년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진단

기준29)에 따라 BMI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22.9이면 

정상체중, 23~24.9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의 4단계

로 구분하였다.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말랐다’,‘정상이다’,‘뚱뚱

하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리커트 5점 척도 (1 = 전혀 관심 없다, 2 = 관심 없다, 3 = 

보통이다, 4 = 관심 있다, 5 = 매우 관심 있다)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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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중조절 시도 여부 및 처음 시도한 시기, 앞으로의 체

중조절 계획, 체중조절 이유에 대해 명목형 척도로 조사하

였다. 

체중조절과 관련된 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23,24, 

30,31)를 참고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고‘전혀 아니다’,‘가

끔 그렇다’,‘자주 그렇다’의 3개 항목 중 선택하도록 하였

다. 총 20개 문항 중 18개 문항은 체중증가를 야기하는 잘

못된 식행동 (예: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을, 2개 문항은 

바람직한 식행동 (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한다)을 표현하

였다. 식행동 점수 산출시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식행

동을 의미하도록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의 18개 문항

은 전혀 아니다 2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0점으

로 계산하였고, 나머지 2개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2점이었으며 식행동 총점은 40점 만점으로 

산출되었다. 
 

통계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ver. 17.0을 이용하였다. 자료 유형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혹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두 군간의 차이 

분석은 t-test를, 세 군간의 차이 분석은 ANOVA를 실시하

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때 Tukey의 다중비교법을 이용

하여 집단별 차이를 사후검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명목변수인 경우 χ2-test를 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일반사항 

조사대상 고등학교 3학년생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

다. 평균 신장은 남학생 174.6 cm, 여학생 161.3 cm이었

으며, 평균 체중은 남학생 67.8 kg, 여학생 53.2 kg, 평균 

BMI는 남학생 22.2 kg/m2, 여학생 20.5 kg/m2로 정상범

위에 해당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 체중, BMI

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BMI에 따른 체중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의 과체중 비율은 2배, 비만 비율은 5배 이상 높

았다 (p < 0.001).  
 

 

Table 2. Body image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BMI in total, male and female respondents
Gender Total (N = 481)2) Male (N = 226) Female (N = 241) 

Body image 
Distribution  
of body weight 
by BMI 

Lean Normal Fat Lean Normal Fat Lean Normal Fat 

Underweight (< 18.5) 045 (0038.8)1) 12 (007.5) 1 (000.5) 14 (018.7) 0 (000.0) 0 (000.0) 31 (077.5) 12 (016.4) 1 (000.8)

Normal (18.5-22.9) 069 (0059.5) 126 (078.3) 118 (057.8) 61 (081.3) 56 (070.9) 18 (025.0) 7 (017.5) 61 (083.6) 98 (076.6)

Overweight (23-24.9) 001 (000.9) 22 (013.7) 51 (025.0) 0 (000.0) 22 (027.8) 25 (034.7) 1 (002.5) 0 (000.0) 24 (018.8)

Obesity (25 ≦) 001 (000.9) 1 (000.6) 34 (016.7) 0 (000.0) 1 (001.3) 29 (040.3) 1 (002.5) 0 (000.0) 5 (003.9)

Total 116 (100.0) 161 (100.0) 204 (100.0) 75 (100.0) 79 (100.0) 72 (100.0) 40 (100.0) 73 (100.0) 128 (100.0)

χ2-value 169.111*** 132.520*** 138.621*** 
 
1) N (%)   2) The no. of male and female didn’t equal that of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in anything among three variables
***: p < 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Male (N = 227) Female (N = 251) 
Variables 

Mean ± SD Min. Max. Mean ± SD Min. Max. 
t-value 

Height (cm) 174.6 ± 05.6 142.0 187.0 161.3 ± 5.0 146.0 176.0 27.580*** 
Weight (kg) 067.8 ± 10.1 046.0 120.0 053.2 ± 6.8 037.0 085.0 18.318*** 
BMI index 022.2 ± 03.0 015.9 037.9 020.5 ± 2.3 015.4 032.8 07.037*** 
Distribution of body weight by BMI1)      

Under-weight 014 (06.2)2) 044 (18.3) 
Normal 135 (59.7) 166 (68.9) 
Over-weight 047 (20.8) 025 (10.4) 
Obese 030 (13.3) 006 (02.5) 

40.9933)*** 

 

1) BMI: body mass index (kg/m2)   2) N (%)   3) χ2-value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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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와 체형 인식 

대상자의 비만도에 따른 체형 인식을 조사하여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자신의 체형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대상

자 중 57.8%는 정상체중, 0.5%는 저체중인 반면, 자신의 

체형을‘말랐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59.5%가 정상체중, 

0.9%가 과체중, 0.9%가 비만이었다. 따라서 대상자 상당

수가 비만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잘못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남학생은 자신의 체형을‘말랐다’로 인식하는 대

상자의 81.3%가 정상체중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

신의 체형을‘뚱뚱하다’로 인식하는 대상자의 76.6%가 정

상체중, 0.8%가 저체중이었다.  
 

체중조절 경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평균 3.95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 (4.20)이 남학생 (3.66)보다 유의적으로 체중조절

에 대한 관심이 높고 (p < 0.001), 과체중 (4.35)이거나 비

만 (4.67)인 경우 정상체중 (3.80) 혹은 저체중 (3.67)인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관심도가 높았다 (p < 0.001). 체

형 인식에 따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한 결과,‘뚱

뚱하다’ (4.47),‘정상이다’ (3.73),‘마른 편이다’ (3.29) 

순으로 나타나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할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p < 0.001).  
 

체중조절 시도 경험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ble 4), 

전체 대상자 중 61.5%가 체중감소를, 12.8%가 체중증가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고, 이는 성별, BMI 분류별, 체형 인식

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체중감소 시도 경

험자는 여학생의 78.5%, 남학생의 41.9%, 체중증가 시도 

경험자는 남학생의 24.2%, 여학생의 3.2%로 여학생은 주

Table 4. The experience of the weight control attempt

Variables Attempt to wt. loss Attempt to wt. gain No attempt Total χ2-value

Gender     
Male 1)095 (41.9)1) 55 (24.2) 077 (33.9) 227 (100.0) 
Female 197 (78.5) 08 (03.2) 046 (18.3) 251 (100.0) 

Sub-total 292 (61.1) 63 (13.2) 123 (25.7) 478 (100.0) 

077.497***

Group by BMI     
Underweight (< 18.5) 022 (37.9) 20 (34.5) 016 (27.6) 058 (100.0) 
Normal (18.5-22.9) 180 (57.5) 37 (11.8) 096 (30.7) 313 (100.0) 
Overweight (23-24.9) 059 (79.7) 05 (06.8) 010 (13.5) 074 (100.0) 
Obesity (25 ≦) 031 (86.1) 01 (02.8) 004 (11.1) 036 (100.0) 

Sub-total 292 (60.7) 63 (13.1) 126 (26.2) 481 (100.0) 

049.668***

Body image     
Lean 020 (17.2) 47 (40.5) 049 (42.2) 116 (100.0) 
Normal 093 (57.4) 15 (09.3) 054 (33.3) 162 (100.0) 
Fat 190 (88.8) 01 (00.5) 023 (10.7) 214 (100.0) 

Sub-total 303 (61.6) 63 (12.8) 126 (25.6) 492 (100.0) 

194.566***

Total2) 303 (61.6) 63 (12.8) 126 (25.6) 492 (100.0)  
 

1) N (%)   2) The no. of sub-total didn’t equal no. of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in anything among variables 
***: p < 0.001  

Table 3. The concern of weight control 

Variables Mean ± SD1) 

Gender  
Male 3.66 ± 1.17a 
Female 4.20 ± 1.04a 

t-value -5.339*** 

Group by BMI  
Underweight (< 18.5) 3.67 ± 1.10a 
Normal (18.5-22.9) 3.80 ± 1.19a 
Overweight (23-24.9) 4.35 ± 0.78b 
Obesity (25 ≦) 4.67 ± 0.63b 

F-value 11.755*** 

Body image  
Lean 3.29 ± 1.24a 
Normal 3.73 ± 1.09b 
Fat 4.47 ± 0.81c 

F-value 55.887*** 

Total 3.95 ± 1.13a 
 

1) Likert-type 5 point scale: 1 = highly unconcerned,  
5 = highly concerned 

***: p < 0.001   abc: Tukey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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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중을 감소하려 노력하지만 남학생은 체중을 증가시키

려 노력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MI 분

류에 따라서는, 저체중인 학생의 34.5%만이 체중증가를 위

해 노력하였으나 37.9%는 오히려 체중감소를 시도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정상체중인 학생의 57.5%가 체중감소를 

시도하였다. 체형 인식에 따라서는, 자신을‘날씬하다’고 인

식한 경우 체중증가 시도는 40.5%, 시도하지 않음은 42.2%

이었고‘정상이다’고 인식한 경우 체중감소 시도는 57.4%, 

시도하지 않음은 33.3%이었으며‘뚱뚱하다’고 인식한 경

우 체중감소 시도가 88.8%로 조사되었다.  
 

체중조절 시도 시기 

체중조절을 처음 시도한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학교 

시기 (28.7%)보다 주로 고등학교 시기 (71.3%)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체중조절을 처음 시도한 시기는 성별

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여 중학생 시기에 처음 시도한 경

우는 여학생 (33.0%)이 남학생 (21.3%)에 비해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p < 0.05). BMI에 따른 분류 및 체형 인식

에 따라서는 체중조절을 처음 시도한 시기에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체중조절 향후 계획 

향후 체중조절 계획에 대해 복수응답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 (Table 6), 대학 입학 후 (6.2%)보다는 대학 입학 전 

(73.0%)에 체중조절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p < 0.001), BMI 분류별 (p < 0.01), 체형 인식별 

(p < 0.001)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

학생의 84.8%가‘대학 입학 전 하겠다’고 절대적 우위를 

보였으나, 남학생은 59.7%가‘대학 입학 전’이라는 응답을 

하였고‘체중조절 계획이 없다’ (12.2%),‘대학 입학 후 하

겠다’ (9.5%),‘잘 모르겠다’ (18.6%)고 응답한 비율이 여

학생의 비율 (각 1.6%, 3.2%, 10.4%)에 비해 높았다. BMI

에 따라서는, 과체중 (90.0%)과 비만 (88.9%)인 학생이

‘대학 입학 전 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았

고,‘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저체중 (28.1%)과 정

상체중 (16.4%)의 비율이 높았다. 체형 인식에 따라서는, 

자신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 중 90.6%가 체중조

절을‘대학 입학 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을‘날씬하

다’고 인식하는 경우 48.7%가‘대학 입학 전 하겠다’고 응

답하였으며 24.3%는‘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체중조절 이유 

체중조절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Table 7에 제시하였다. 체중조절의 이유

는‘멋진 외모를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41.2%로 가장 많

았으며‘건강을 위해’ 28.9%,‘뚱뚱해서’ 18.9%,‘말라

서’ 10.3% 순이었다. 체중조절을 하려는 이유를‘건강을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 남자 (41.7%) 비율이 여자 (18.9%)

보다 높았고 (p < 0.001),‘말라서’로 응답한 경우도 남자 

(20.9%) 비율이 여자 (2.5%)보다 높았다 (p < 0.001). 반

면에‘멋진 외모를 위해서’로 응답한 경우는 여자 (59.7%)  

Table 5. The first time to weight control attempt1) 
Variables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value 

Gender    
Male 2)030 (21.3)2) 111 (78.7) 141 (100.0) 
Female 065 (33.0) 132 (67.0) 197 (100.0) 

Sub-total 095 (28.1) 243 (71.9) 338 (100.0) 

5.585* 

Group by BMI    
Underweight (< 18.5) 015 (35.7) 027 (64.3) 042 (100.0) 
Normal (18.5-22.9) 059 (28.4) 149 (71.6) 208 (100.0) 
Overweight (23-24.9) 016 (27.1) 043 (72.9) 059 (100.0) 
Obesity (25 ≦) 005 (16.7) 025 (83.3) 030 (100.0) 

Sub-total 095 (28.0) 244 (72.0) 339 (100.0) 

3.186* 

Body image    
Lean 023 (34.3) 044 (65.7) 067 (100.0) 
Normal 025 (24.8) 076 (75.2) 101 (100.0) 
Fat 051 (28.3) 129 (71.7) 180 (100.0) 

Sub-total 099 (28.4) 249 (71.6) 348 (100.0) 

1.817* 

Total3) 107 (28.7) 266 (71.3) 373 (100.0)  
 

1) For respondents having an experience of the weight control attempt   2)  N (%)   3) The no. of sub-total didn’t equal no. of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in anything among variables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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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남자 (17.1%)보다 높았다 (p < 0.001). BMI 분류

별로는 체중조절 이유를‘뚱뚱해서’로 응답한 경우 다른 응

답자에 비해 과체중 (25.4%) 및 비만 (50.0%) 비율이 높

았고 (p < 0.001),‘말라서’로 응답한 경우 저체중 (32.7%) 

비율이 높았다 (p < 0.001).‘외모상의 이유로’ 체중조절하

려는 경우 저체중 (44.2%), 정상 체중 (44.7%) 및 과체중 

(40.3%)이 비만 (11.1%)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체형 인식에 대해서는 체중조절 이유를‘뚱뚱해

Table 7. Reasons of try to control his/her weight1) 

Variables For health To date  
girl/boyfriend Too fat Too lean For a beautiful or  

handsome appearance Etc. 

Gender       
Male 078 (41.7)2) 3 (1.6) 30 (16.0) 39 (20.9) 032 (17.1) 12 (6.4)

Female 045 (18.9) 2 (0.8) 51 (21.4) 06 (02.5) 142 (59.7) 08 (3.4)

Sub-total 123 (28.9) 5 (1.2) 81 (19.1) 45 (10.6) 174 (40.9) 20 (4.7)

χ2-value 026.479*** 0.526 1.969 37.184*** 78.418*** 2.181 

Group by BMI       
Underweight (< 18.5) 012 (23.1) 0 (0.0) 00 (00.0) 17 (32.7) 023 (44.2) 01 (1.9)

Normal (18.5-22.9) 078 (28.6) 4 (1.5) 42 (15.4) 27 (09.9) 122 (44.7) 11 (4.0)

Overweight (23-24.9) 019 (28.4) 0 (0.0) 17 (25.4) 01 (01.5) 027 (40.3) 06 (9.0)

Obesity (25 ≦) 015 (41.7) 1 (2.8) 18 (50.0) 00 (00.0) 004 (11.1) 02 (5.6)

Sub-total 124 (29.0) 5 (1.2) 77 (18.0) 45 (10.5) 176 (41.1) 20 (4.7)

χ2-value 3.731 2.423 40.139*** 37.324*** 15.052** 3.958 

Body image       
Lean 027 (28.7) 0 (0.0) 01 (01.1) 40 (42.6) 025 (26.6) 04 (4.3)

Normal 050 (37.0) 2 (1.5) 07 (05.2) 05 (03.7) 066 (48.9) 09 (6.7)

Fat 050 (23.8) 3 (1.4) 75 (35.7) 00 (00.0) 090 (42.9) 08 (3.8)

Sub-total 127 (28.9) 5 (1.1) 83 (18.9) 45 (10.3) 181 (41.2) 21 (4.8)

χ2-value 6.995* 1.380 74.790*** 136.891*** 11.806** 1.546 

Total3) 127 (28.9) 5 (1.1) 83 (18.9) 45 (10.3) 181 (41.2) 21 (4.8)
 

1) For respondents planing for weight control, Multiple choice   2) N (%)   3) The no. of sub-total didn’t equal no. of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in anything among variables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6. The plan for weight control 

Variables No plan Before a freshman After a freshman I don’t know Total χ2-value

Gender      

Male 27 (12.2)1) 132 (59.7) 21 (09.5) 41 (18.6) 221 (100.0) 
Female 04 (01.6) 212 (84.8) 08 (03.2) 26 (10.4) 250 (100.0) 

Sub-total 31 (06.6) 344 (73.0) 29 (06.2) 67 (14.2) 471 (100.0) 

43.233**

Group by BMI      
Underweight (< 18.5) 02 (03.5) 036 (63.2) 03 (05.3) 16 (28.1) 057 (100.0) 
Normal (18.5-22.9) 26 (08.4) 213 (68.5) 21 (06.8) 51 (16.4) 311 (100.0) 
Overweight (23-24.9) 03 (04.3) 063 (90.0) 03 (04.3) 01 (01.4) 070 (100.0) 
Obesity (25 ≦) 00 (00.0) 032 (88.9) 02 (05.6) 02 (05.6) 036 (100.0) 

Sub-total 31 (06.5) 344 (72.6) 29 (06.1) 70 (14.8) 474 (100.0) 

29.504*

Body image      
Lean 16 (13.9) 056 (48.7) 15 (13.0) 28 (24.3) 115 (100.0) 
Normal 15 (09.5) 106 (67.1) 09 (05.7) 28 (17.7) 158 (100.0) 
Fat 00 (00.0) 192 (90.6) 06 (02.8) 14 (06.6) 212 (100.0) 
Sub-total 31 (06.4) 354 (73.0) 30 (06.2) 70 (14.4) 485 (100.0) 

75.817**

Total2) 31 (06.4) 354 (73.0) 30 (06.2) 70 (14.4) 485 (100.0)  
 

1) N (%)   2)  The no. of sub-total didn’t equal no. of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in anything among variables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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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응답한 경우 자신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35.7%로 높았고 (p < 0.001), 반대로 체중조절 이유를‘말

라서’로 응답한 경우 자신을‘날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2.6%였다 (p < 0.001).‘멋진 외모를 위해서’ 체중조절을 

원하는 경우 자신을‘뚱뚱하다’,‘정상이다’,‘말랐다’로 인

식하는 비율이 각각 42.9%, 48.9%, 26.6%였다 (p < 0.01). 
 

체중조절 관련 식행동 

체중조절과 관련된 식행동 20문항 및 총점수를 분석한 결

과 (Table 8), 식행동 총수는 40점 만점에 22.33점이었다. 

점수가 높아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분류되는 항목은‘여럿

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이 더 좋다’ (1.66),‘목이 마

르면 물보다는 주스나 탄산음료를 마신다’ (1.48),‘간식

을 많이 먹어도 식사량이 줄지는 않는다’ (1.40),‘TV에 나

오는 과자나 음료수 신제품 광고를 보면 꼭 먹고 싶어진다’ 

(1.37),‘먹을 것이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1.34)

이었다. 반면‘음식의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먹는다’ (0.29), 

‘TV나 컴퓨터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 (0.76),‘과식을 하

는 경우가 많다’ (0.79),‘밤 9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다’ 

(0.85),‘다른 끼니보다 저녁을 많이 먹는다’ (0.89) 항목 

Table 8. Comparison of food behavior related with overweight by gender and weight control attempt 

Gender Weight control attempt 

Items1) Total Male 
(N = 227)

Female
(N = 251)

t-value
Attempt 
to wt. loss

 (N = 303)

Attempt  
to wt. gain 
(N = 63) 

No  
attempt 

(N = 126)
F-value

I eat a meal regularly.2) 01.18 ± 0.733) 01.23 ± 0.73 1.15 ± 0.74-1.144 1.20 ± 0.72b01.02 ± 0.75 01.20 ± 0.75 01.796 

I overeat frequently. 00.79 ± 0.56 0.81 ± 0.62 0.77 ± 0.51-0.734 0.79 ± 0.51b00.81 ± 0.69 00.78 ± 0.61 00.074 
I eat faster than others when I have  
a meal together. 

01.02 ± 0.79 0.87 ± 0.79 1.13 ± 0.77-3.639*** 1.03 ± 0.79b 00.92 ± 0.87 01.03 ± 0.75 00.530 

I eat up all at buffet restaurants  
though I’m not hungry. 

01.22 ± 0.77 1.19 ± 0.77 1.23 ± 0.77-0.515 1.23 ± 0.76b 01.13 ± 0.77 01.25 ± 0.78 00.589 

I eat instant foods or a hamburger as
a meal. 

01.07 ± 0.62 1.05 ± 0.63 1.07 ± 0.62-0.405 1.13 ± 0.60b 00.89 ± 0.63a 01.00 ± 0.66ab 05.036**

I have a meal watching TV  
or computer. 

00.76 ± 0.71 0.80 ± 0.72 0.72 ± 0.71-1.314 0.75 ± 0.70b 00.78 ± 0.75 00.78 ± 0.71 00.078 

If a tasty food is served, I eat all food  
though I’m full. 

00.92 ± 0.72 1.04 ± 0.70 0.79 ± 0.72-3.807*** 0.87 ± 0.71b 01.08 ± 0.73 00.94 ± 0.74 02.292 

I eat more food at supper than any 
other meal. 

00.89 ± 0.75 0.82 ± 0.77 0.94 ± 0.72-1.746 0.99 ± 0.73b 00.48 ± 0.64a 00.83 ± 0.76b 13.632***

I hold being hungry until I can’t  
abstain from eating. 

01.24 ± 0.67 1.27 ± 0.64 1.21 ± 0.69-1.017 1.20 ± 0.67b 01.21 ± 0.70 01.37 ± 0.64 02.814 

I prefer a soft drink to water or juice. 01.48 ± 0.67 1.40 ± 0.72 1.54 ± 0.62-2.251* 1.54 ± 0.63b 01.30 ± 0.75a 01.44 ± 0.69ab 03.760* 

I eat all day without stopping. 01.57 ± 0.59 1.62 ± 0.59 1.51 ± 0.60-1.981* 1.57 ± 0.58b 01.48 ± 0.69 01.60 ± 0.57 00.980 
When I see some food, I eat it  
unconsciously. 

01.34 ± 0.67 1.41 ± 0.64 1.27 ± 0.69-2.155* 1.32 ± 0.67b 01.33 ± 0.72 01.39 ± 0.66 00.553 

When I get bored, I open the door  
of refrigerator and look for  
something to eat. 

00.95 ± 0.72 1.00 ± 0.75 0.90 ± 0.71-1.424 1.00 ± 0.69b 00.86 ± 0.74 00.88 ± 0.80 01.910 

When I watch advertisement  
for snack foods, I feel like eating it. 

01.37 ± 0.70 1.49 ± 0.65 1.25 ± 0.72-3.777*** 1.34 ± 0.71b 01.35 ± 0.70 01.47 ± 0.67 01.519 

When I go to the kitchen or near the  
refrigerator, I eat something or  
whatever. 

01.24 ± 0.67 1.37 ± 0.67 1.12 ± 0.65-4.033*** 1.21 ± 0.64b 01.24 ± 0.76 01.29 ± 0.71 00.530 

I eat food figuring out its nutrients.2) 00.29 ± 0.54 0.30 ± 0.56 0.28 ± 0.53-0.247 0.35 ± 0.58b 00.24 ± 0.53ab 00.16 ± 0.43a 06.196**

I prefer eating alone to doing  
together. 

01.66 ± 0.56 1.62 ± 0.56 1.68 ± 0.57-1.302 1.69 ± 0.53b 01.60 ± 0.58 01.59 ± 0.62 01.881 

Although I eat snack, I don’t  
decrease the amount of meal. 

01.40 ± 0.70 1.33 ± 0.73 1.45 ± 0.67-1.872 1.42 ± 0.69b 01.30 ± 0.75 01.39 ± 0.70 00.794 

When I see people to eat something,  
I eat following others though I’m not  
hungry. 

01.14 ± 0.64 1.24 ± 0.65 1.02 ± 0.61-3.767*** 1.07 ± 0.61a 01.29 ± 0.66b 01.21 ± 0.68ab 04.234* 

I eat snack after 9 p.m. 00.85 ± 0.68 0.75 ± 0.69 0.92 ± 0.66-2.686** 1.00 ± 0.66b 00.51 ± 0.59a 00.65 ± 0.65a 23.131***

Total4) 22.33 ± 5.76 22.56 ± 5.87 21.94 ± 5.64-1.168 22.69 ± 5.55b 20.78 ± 5.60 22.20 ± 6.22 02.947 
 

1) Each item was measured by 3-point scales ranging from 0 (often) to 2 (never). The higher a score is, the more positive behavior 
subjects hold   2) These two items were recorded reversely   3) Mean ± SD   4) Total score of 20 items (possible score: 0-40)
*: p < 0.05, **: p < 0.01, ***: p < 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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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고등학

교 3학년생의 생활이 늦은 밤시간까지 이어지기에 나타나

는 특성으로 파악된다. 
 

성별에 따른 식행동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체중조절과 관련된 식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Table 8). 식행동 총 점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었으나 일부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1.04, p < 0.001),‘하루 종일 입에서 먹을 

것을 떼지 않는다’ (1.62, p < 0.05),‘먹을 것이 보이면 아

무 생각 없이 먹는다’ (1.41, p < 0.05),‘TV에 나오는 과

자나 음료수 신제품 광고를 보면 꼭 먹고 싶어진다’ (1.49, 

p < 0.001),‘부엌이나 냉장고 근처에 가면 무엇이든 하나

라도 먹게 된다’ (1.37, p < 0.001),‘주위 사람이 먹고 있

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같이 따라 먹는다’ (1.24, p < 

0.001)의 항목에서 여학생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은‘식사를 여럿이 함께 하면 내가 제일 먼

저 식사를 끝낸다’ (1.13, p < 0.001),‘목이 마르면 물보

다는 주스나 탄산음료를 마신다’ (1.54, p < 0.05),‘밤 9

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다’ (0.92, p < 0.01) 항목에서 남학

생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체중조절 시도 경험에 따른 식행동 차이 분석 

체중조절 시도 경험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한 결과 (Table 8), 식행동 총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햄버거나 인스턴트식품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있다’ (p < 0.01),‘목이 마르면 물보

다는 주스나 탄산음료를 마신다’ (p < 0.05) 항목의 경우 

체중감소 시도 경험자 (각 1.13, 1.54)가 체중증가 시도 경

험자 (각 0.89, 1.30)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행동 점수가 높

았고,‘다른 끼니보다 저녁을 많이 먹는다’ 항목에 대해서

는 체중감소 시도 경험자 (0.99) 및 체중조절 시도 무경험

자 (0.83)가 체중증가 시도 경험자 (0.48)에 비해 식행동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음식의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먹는다’ 항목의 경우 체중감소 시도 경험자가 

(0.35) 체중조절 무경험자 (0.16)에 비해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1),‘밤 9시 이후에 간식을 먹

는다’ 항목은 체중감소 시도 경험자 (1.00)가 체중증가 시

도 경험자 (0.51) 및 체중조절 시도 무경험자 (0.65)보다 

유의적으로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p < 0.001). 반면‘주

위 사람이 먹고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같이 따라 먹

는다’ 항목의 경우 체중증가 시도 경험자 (1.29)가 체중감

소 시도 경험자 (1.07)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습관 점수가 

높았다 (p < 0.05). 
 

BMI에 따른 식행동 차이 분석 

BMI에 따라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

다. BMI에 따른 식행동 총 점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

데, 과체중 (24.00), 비만 (24.06)인 경우 저체중 (21.52), 

정상체중 (21.92)보다 총 식행동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

다 (p < 0.01).‘식사는 규칙적으로 한다’ 항목에 대해서는 

과체중 (1.38) 및 비만 (1.39)인 경우 정상체중 (1.11)에 

비해 식행동 점수가 높았고 (p < 0.01),‘햄버거나 인스턴

트식품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있다’ (p < 0.01),

‘다른 끼니보다 저녁을 많이 먹는다’ (p < 0.05),‘음식의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먹는다’ (p < 0.05)의 경우 과체중 

(각 1.27, 1.05, 0.42) 및 비만 (각 1.28, 1.08, 0.44)인 경

우 저체중 (각 0.91, 0.75, 0.21)에 비해 유의하게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TV에 나오는 과자나 음료수 신제품 광고

를 보면 꼭 먹고 싶어진다’,‘부엌이나 냉장고 근처에 가

면 무엇이든 하나라도 먹게 된다’ 항목에 대해서는 비만 

(각 1.57, 1.47)인 경우 저체중 (1.17, 1.07)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밤 9시 이후에 간식

을 먹는다’에 대해서는 비만 (1.14)인 경우 식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저체중 (0.65)인 경우 가장 낮았다 (p < 0.001).

‘TV나 컴퓨터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 항목의 경우 BMI 4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는 있었으나 사후 검정에 따른 유의성

은 없었다.‘식사를 여럿이 함께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식사

를 끝낸다’ 항목에 대해서는 저체중 (1.26), 정상체중 (1.04), 

과체중 (0.93)인 경우 비만 (0.56)인 경우보다 식행동 점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체형 인식에 따른 식행동 차이 분석  

체형 인식에 따라 식행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 (Table 9), 

식행동 총 점수는 체형 인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햄버거나 인스턴트식품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

가 있다’ (p < 0.05),‘다른 끼니보다 저녁을 많이 먹는다’ 

(p < 0.01) 항목에서는 자신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

우 (각 1.15, 1.00)에서‘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각 0.95, 

0.70)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밤 9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다’ 항목은‘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1.05)

가‘말랐다’ (0.61),‘정상이다’ (0.75)로 인식하는 경우보

다 유의하게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p < 0.00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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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경험, 계획, 그리고 관련 식행

동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많은 

수가 잘못된 체형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분별한 체중조절

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도에 따라 체중조절 

관련 식행동 총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체형 인식은 체중조절을 자극하는 주된 원인으로 왜곡된 

체형 인식은 무분별한 체중조절을 초래하고 식습관을 악화

시킬 수 있다.32,33) 본 연구에서 자신을‘뚱뚱하다’고 인식

하는 대상자 중 57.8%, 자신을‘말랐다’고 인식하는 대상

자 중 59.5%가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류상 정상체중으로 

분석되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자신의 체중에 대

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왜곡된 체형 인식이 심각

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남학생은 주로 실제 체중에 비해 자신을‘말랐

다’고 인식하였으나 여학생은 실제 체중에 비해 자신을‘뚱

뚱하다’고 인식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청

소년들의 왜곡된 체형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 보고들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저체중임에

도 정상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6%, 정상이면서 과체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8%라고 보고하였고,24) 도시와 

농촌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상자의 

대다수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며 특히 여학생은 실제보다 

자신을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34) 또

한 제주지역 고등학생 대상 연구도 대상자가 실제 체중보

다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

다.25) 고등학생 시기는 체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

로 알려져 있으며, 객관적 기준보다 친구, 매스컴 등에 의해 

체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부적

절한 체형 인식은 체형만족도를 낮추고 자존감을 감소시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36) 무분별한 체중조절로 

심각한 영양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타탕한 

체중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체형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히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체중 

인식 및 체중조절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실제 체중보다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부정적 신체상 (negative body image)

이 심각하였고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체중감소 시도 경험 또한 많으며 보다 어린 시기에 체중조

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입학 전 체중

조절을 계획하는 비율이 높고, 외모상의 이유로 체중조절

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행

동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체

중조절로 인한 영양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

료된다. 이전 연구에서도 여고생은 남학생보다 스스로를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여 체형만족도가 낮으며, 대학 입학 

전에 체중감소를 원하는 등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36) 여러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건

강상의 목적보다는 외모를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것으

로 나타나23,37)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왜곡된 체형 인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체중조절의 문제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심각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고 마

른 체형의 여성을 선호하는 사회적 관념에 의해 여학생들

이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이상적 체중으로 오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체형 

인식 및 체중조절 방법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영양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의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고

생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체중조절 현황 파악 및 이에 따

른 영양소 섭취 부족 등 영양적 문제에 대한 대규모 연구도 

추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와 대학생의 중간 시기인 고등학교 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과 식행

동을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중학생 또는 대학생 

대상 연구 결과들과 비교 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체형 인

식에 관한 중학생 대상 연구는 자신의 체형을‘매우 마른

편이다 또는 마른 편이다’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정

상이다’ 35.1%‘약간 뚱뚱하다 또는 매우 뚱뚱하다’가 

37%로 보고하였다.38) 이를 본 연구 결과인,‘마른 편이다’ 

24.1%,‘정상이다’ 33.5%,‘뚱뚱하다’ 42.4%와 비교 시, 

중학생 시기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

식하는 비율이 높아 고등학교에 진학 후 자기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여고생의 16.6%가‘말랐다’ 53.1%가‘뚱뚱하다’

고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데 비해 여대생 대상 연구의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간다’ 3.8%,‘체중이 많이 나간다’ 96.2%

로 조사되어17) 대학생이 되면 체중에 대한 왜곡현상은 더

욱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체중조절 시도 경

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학생은 체중감소 경험

자가 34.6%, 체중증가 경험자가 6.6%이었으나39) 본 연구 

결과 체중감소 경험자가 61.5%, 체중증가 경험자가 12.8%

였다. 따라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자신의 체형을 뚱

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됨에 따라 체중감소를 시도

하는 비율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체중

조절 경험은 체형 인식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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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소 시도 경험자 중 자신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이 88.8%로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

침하여 준다. 한편, 체중조절을 처음 시도한 시기에 대해서

는 본 연구 결과 28.7%가 중학생 시기에, 71.3%가 고등학

생 시기에 처음 체중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

생 대상 연구에서는 66.5%가 중학교, 33.5%가 초등학교 

시기에 체중조절을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38) 따라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즉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어려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시

기에 체중조절이 시작되며 체중조절 관련 문제가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체중조

절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된다는 문제

점을 반영하여 준다. 한편 여대생 대상 연구 결과,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군은 그렇치 않은 군에 비해 알

코올과 콜레스테롤 섭취는 높고, 단백질과 칼슘은 결핍이 

빈번하다고 보고하여17) 청소년 시기의 부정적인 체형 인식

과 부적절한 체중조절이 대학생 시기까지 지속될 경우 다

양한 영양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체중조절과 관련된 식행동을 성

별, 체중조절 시도 경험, 비만도 및 체형 인식에 따라 평가

하였다. 식행동 총 점수의 경우 성별, 체중조절에 대한 시

도 여부, 체형 인식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비만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예

상과 달리,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대상자는 저체중 및 정상

체중 대상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행동 총 점수가 높아, 체

중이 과다한 경우 오히려 식행동이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여중생 대상 연구는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오히

려 전반적인 식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며,40) 여고

생 대상 연구 또한 비만군에서 특정 식행동에 대한 통제능

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하였다.26) 이는 아마도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인 대상자의 

경우 평소 체중조절과 관련된 문제있는 식행동에 대한 노

출이 적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문제 식행동

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과체

중 또는 비만한 대상자의 경우 문제있는 식행동에 대한 노

출이 잦고, 부모 등 주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규제 및 간

섭을 받아 잘못된 식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으며 이러

한 식행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교육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체형 인식에 따른 식행동 조사 결과, 일부 

식행동 문항에서 자신의 체형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

우‘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식행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도에 따른 식행동 결과와 유

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설문조사

를 통한 결과이므로 설문상의 식행동에 대한 응답이 실제 

식행동과도 일치하는지 앞으로 관찰연구 등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를 이

용한 단면 연구이므로 조사시점에서의 대상자 체중 및 체

중조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식행동을 반영하나 그 인과 관

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또한 비만은 식사 요

인 외에도 가정적, 사회적 상황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만 및 체중조절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 또래 집단, 매스미디어의 영향

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추후 계획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체중 및 체중조절에 대한 인

식 및 식행동이 실제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도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고등학교 3학년

의 체중 및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 이후 체중 변

화 등 임상적 효과와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전향적 연

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비슷한 연령의 

균질한 집단을 대상으로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식행동을 면밀히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생의 특성을 고

려한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

상으로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향후 대학생 시기의 무분별한 체중조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양적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성인기 이

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체중조절 관련 식행

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497명의 자료를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BMI는 남학생 22.2, 여학생 20.5로 정

상 범위였고,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과체중 (20.8%) 

및 비만 (13.3%)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

해 저체중 (18.3%) 비율이 높았다.  

2) 비만도에 따른 체형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신을‘뚱뚱하다’고 인

식하는 대상자 중 57.8%는 정상체중, 0.5%는 저체중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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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말랐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59.5%가 정상체중, 0.9%

가 과체중, 0.9%가 비만으로, 상당수가 왜곡된 체형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실제 체중보다 자신을‘말

랐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실제보다 자신을‘뚱뚱

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 (3.66)

보다 여학생 (4.20)이, 저체중 (3.67) 및 정상체중 (3.80)

보다 과체중 (4.35)과 비만 (4.67)인 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할수

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4.47).  

4)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은 성별, BMI, 체형 인식에 따

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61.5%가 체중

감소를, 12.8%가 체중증가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고, 여학

생은 남학생에 비해 체중감소 시도 경험자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을‘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체중감소 시도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5) 체중조절을 처음 시도한 시기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p < 0.05) BMI, 체형 인식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 체중조절을 시도한 비율 (71.3%)이 높았으며 중학생 

때 처음 체중조절을 시도한 비율은 남학생 (21.3%)보다 여

학생 (33.0%)에서 높았다.  

6) 체중조절 향후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BMI, 

체형 인식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대

학 입학 전 체중조절을 하겠다 (73.0%)는 응답자가 많았

으며 남학생 (59.7%)보다 여학생 (84.8%)에서 비율이 높

았고, 과체중 (90.0%) 및 비만 (88.9%)에서 비율이 높았

으며 자신을‘뚱뚱하다’ (90.6%)고 인식하는 대상자에서 

비율이 높았다.  

7) 체중조절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학생은‘건강

을 위해’ (41.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

의 경우‘멋진 외모를 위해서’ (59.7%)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8) 체중조절 관련 식행동을 조사한 결과, 식행동 총 점수

가 성별, 체중조절 시도 경험, 체형 인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BMI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비

만 (24.06) 및 과체중 (24.00)인 경우 정상체중 (21.92) 

혹은 저체중 (21.52)에 비해 식행동 총점수가 높아 보다 

바람직한 식행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체형에 대한 왜곡이 

심각하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중조절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 입학 전 체중조절을 계

획하며 남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여학생은 외모적인 이

유로 체중조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입시를 마치

고 대학 진학하기 전 여유가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이들의 

왜곡된 체형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영양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체중에 대해 올바른 인

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체중조절이나 잘못된 

식행동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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